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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 된 '스타크래프트' 8월 첫 주 점유율 4% 기록, 인기순위도 올

라 

서삼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2017-08-10 12:45:41

&lsquo;스타크래프트&rsquo;의 PC방 점유율이 4%대 까지 치솟았다. &lsquo;리마스터&rsquo; 버전을 

먼저 체험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점유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.

 

게임트릭스가 제공한 8월 첫 주(1일부터 6일까지) &lsquo;주간 게임동향&rsquo;에 따르면 &lsquo;스타

크래프트&rsquo;는 전주 대비 두 단계 순위가 오른 6위를 기록했다. &lsquo;리마스터&rsquo; 출시 전과 

비교했을 때 순위 자체는 떨어졌으나, 점유율과 사용시간은 늘었다.

 

이 기간 PC방 사용시간은 25만 9,024시간으로 7월 첫 주 18만 8,567시간보다 약 7만시간 늘었다. 덕분

에 2~3%를 맴돌던 점유율도 4.03%까지 올랐다.

 

이는 PC방 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방학 특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. 실제로 상위권에 속한 대다수의 

작품은 사용시간이 대부분 상승곡선을 그렸다. 전체 사용량이 올라 점유율과 순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적

어진 것.

 

같은 기간 동안 PC방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된 게임은 여전히 &lsquo;리그오브레전드&rsquo;다. 점유율

30.3%로 독주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. 2위 &lsquo;오버워치&rsquo;는 17.24%의 점유율을 기록해 

순위 쟁탈전에서 한 발짝 멀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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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자료제공=게임트릭스(미디어웹)

 

&lsquo;피파온라인3&rsquo;는 점유율 9.68%로 3위를 기록했다. 새 얼굴 &lsquo;배틀그라운드&rsquo;

는 5.95%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&lsquo;서든어택&rsquo;을 누르고 4위에 올랐다. 두 게임의 점유율 차는

약 0.9%다.

 

여름방학의 강자 &lsquo;던전앤파이터&rsquo;와 &lsquo;메이플스토리&rsquo;는 각각 7위와 8위에 랭

크됐다. &lsquo;메이플스토리&rsquo;는 신규 캐릭터를 추가한 뒤 점유율과 순위가 올랐지만, 이 주에는

&lsquo;스타크래프트&rsquo;에 자리를 내줘 순위가 두 단계 하락했다.

 

&lsquo;리니지&rsquo;는 10위권에 복귀해 눈길을 끈다. 모바일 버전 &lsquo;리니지M&rsquo; 출시로 

약세가 점쳐졌으나, 이와는 무관하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. 특히 10~20대 이용자 층의 PC방

이용이 늘어나는 계절적 영향을 감안하면, 모바일 버전 출시에 따른 영향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된

다.

 

중위권에 속한 작품들도 대부분 사용량이 올랐다. 사용량이 감소한 작품은 &lsquo;히어로즈오브더스

톰&rsquo;이 유일하다. 부분유료화 전환 이후 강세를 보였던 &lsquo;블레이드앤소울&rsquo;은 전주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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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위가 한 단계 하락해 11위를 기록했다. &lsquo;한게임 로우바둑이&rsquo;가 전주 19위에서 17위로 올

랐고, &lsquo;카트라이더&rsquo;와 &lsquo;스타크래프트2&rsquo;가 한 단계씩 순위가 하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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